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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빈곤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경로가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빈곤의 측정에 있어 누적위험모델(cumulative

risk model)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7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가구주와 16~19세의 청소년 506명(여자 245명, 남자 261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빈곤누적위험은 가구주의 교육수준, 직업 상태, 주거 적절성 및 가족 갈등에 대한 가구주의 응답

을 기반으로 산출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빈곤

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양육행동 점수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빈곤누적위험의 영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는 빈곤 환

경에 처한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확인하였다는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긍

정적 양육행동 증진이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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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은 개인과 가족에게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 갈 인적

자원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Kinchin & Doran, 2018). 게다가 청소년 자살률

은 다른 연령 집단의 자살률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Griffin et al., 2018), 국내 청소

년 사망원인의 과반수가 자살일 만큼 그 발생 빈

도가 높다(여성가족부, 2022). 자살은 예방만이 유

일한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연구자와 임상가들은

자살행동(suicidal behavior)에 관심을 기울여왔

는데,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및 자살시도

(suicide attempt)를 포괄하는 자살행동은 실제 자

살로 인한 죽음보다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나는 정

신건강 문제이다(Nock et al., 2008b). 전세계적으

로 약 19.8~24%의 청소년이 자살생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3.1~8.8%의 청소년이 자살

시도 경험을 보고하였다(Nock et al., 2008a). 국내

의 경우, 2020년 기준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자살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약 2%의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

2020). 최근 COVID-19 팬데믹과 함께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이 보다 높아졌을 우려가 있는데, 2021

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

비 아동청소년의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증가한 반

면, 긍정적 정서는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한국청

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청소년의 전반적인 정

신건강이 악화된 양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은 자신의 죽음을 바

라거나 스스로 죽고자 하는 생각으로써, 죽음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부터 자살시도에 대한 계획까

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Waldvogel, Rueter, &

Oberg, 2008). 자살생각은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

인기에 주로 나타나는데(Nock et al., 2008a), 청소

년기의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로 이어질 위험이 클

뿐 아니라(Musci et al., 2016),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기의 정신건강 문제로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Eichen et al., 2016), 청소년의 자살생각

을 예측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효과적인

자살 예방책 수립 및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필

수적이다(Shain et al., 2016).

최근에는 자살행동에 대한 전국민 대상의 자살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빈곤과 같은 환경적 위험

요인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

들이 증가하고 있다(Iemmi et al., 2016). 다양한

개인 내·외부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예측인자로 지목되어 왔으나(Perkins &

Hartless, 2002; Shain et al., 2016), 청소년의 자

살생각에 대한 빈곤의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검

증한 연구들은 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의

성인기 표본에 한정되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Burrows &　 Laflamme, 2010; Iemmi et al.,

2016). 또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

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

고 있는 임상군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왔으므

로(Rubenstein, Heeren, Housman, Rubin, &

Stechler, 1989), 국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표본을 사용하여 빈곤과 청소년의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살위험

은 빈곤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빈곤이 비임상군 청소년의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

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Bernburg, Thorlindsson,

& Sigfusdottir, 2009; Iemmi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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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개인을 다양한 환경적 역경에 노출시킴

으로써 만성적인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und et al., 2010). 그러나 빈곤한 개

인들은 이러한 심리적 고통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자원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끝내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

거나 시도할 수 있다(Kim et al., 2013; Law,

Khazem, Anestis, 2015).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전세계 성인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빈곤은 자살생각

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rges et

al., 2010). 또한 최근 빈곤과 자살 간의 관계에 대

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검토에 포함된 과반수

의 연구에서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Bantjes et al.,

2016; Iemmi et al., 2016). 이처럼 다수의 연구에

서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고하

였으나, 그 강도는 빈곤의 측정 방법에 따라 편차

가 있었으며, 몇몇 연구에서는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유의하지 않은 관계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Iemmi et al., 2016; Lee, Hahm, & Park, 2013).

이러한 연구결과의 비일관성에 대한 원인으로 빈

곤 측정에 대한 문제가 지목되었다(Bantjes et al.,

2016).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는 주로 소득과 같은 경제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을 측정하였으나(Hoffmann, Farrell,

Monuteaux, Fleegler, & Lee, 2020; Iemmi et al.,

2016), 최근 연구자들은 빈곤을 단순한 물질적 자

원의 결핍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및 환경적 요인

들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

다(Murali & Oyebode, 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

은 단일한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위험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는 선

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면(심미영, 김교헌, 2005;

Shain et al., 2016), 빈곤을 경제적 차원에 한정한

기존의 측정 방식은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

를 검증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자

살행동에 대한 보다 넓은 차원의 빈곤의 영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Bantjes et al., 2016; Iemmi et al., 2016).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빈곤은 청소년의 자살행

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발생

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Wadsworth, Evans, Grant, Carter, & Duffy,

2016). 이러한 위험요인으로 부모의 낮은 교육수

준, 부모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열악한 주거 환

경, 그리고 가족 내의 심한 갈등 등이 지목된 바

있다. 우선 Lewinsohn, Rohde와 Seeley(1994)의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자살행동 간

의 부적 관계가 관찰되었는데,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은 가정환경에서 청소년의 학습 기회를 제한

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을 상승시킬 수 있다

(Bradley et al., 2001; Conger & Donnellan,

2007). 두 번째로, 청소년 자살 사망자들의 부모는

상대적으로 실업자인 경우가 많았고(Brent et al.,

1993),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버

지의 직업 상태가 불안정할수록 청소년의 자살생

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Kim, Yoo,

& Ryu, 2019). 부모의 불안정한 직업 상태는 가정

의 경제적인 혼란을 야기하여 자녀의 우울 및 불

안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살위험을 높일

수 있다(Andrews & Wilding, 2004; Zha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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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 번째로, 열악한 주거환경은 청소년 자살

생각의 주요 예측인자로 알려진 학습된 무력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열악한 주

거환경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시사되었다(Evans, Saltzman, & Cooperman,

2001; Rivers & Noret, 2013). 네 번째로, 빈곤은

가족 갈등과 연관이 있는데(Conger, Conger,

Matthews, & Elder, 1999), 이러한 가족 갈등은

청소년의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자살행동을 유의

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rrison, Addy,

Jackson, McKeown, & Waller, 1991; Lewinsohn,

Rohde, Seeley, 1996).

상기한 위험요인들은 빈곤한 가구에 집중적으

로 분포되어 있으며(Evans, 2004; Evans & Kim,

2010; Evans, Li, ＆ Whipple, 2013), 빈곤한 가구

에 속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위험요인에 누적적으

로 노출된다(Raver, 2004).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의 도시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낮

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부모 밑에서 자라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필요한 주거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표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 거주하

고, 더 많은 가족 내 갈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

다(Doan, Fuller-Rowell, & Evans, 2012; Evans,

2004). 이러한 위험요인의 ‘누적(accumulation)’은

개인을 정서적으로 소진시키며, 궁극적으로 자살

위험을 상승시킬 수 있다(Rehkopf & Buka,

2006). 또한 국내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

인을 탐색한 심미영과 김교헌(2005)의 연구에서는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무망감(hopelessness)이 청

소년의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는데, 빈곤

관련 위험요인이 누적됨으로써 발생하는 만성적

인 빈곤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우

울, 무망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Bolland, 2003; Santiago,

Wadsworth, & Stump, 2011).

빈곤의 다차원적이고 누적적인 특성을 측정하

기 위한 방법으로 누적위험모델(cumulative risk

model)이 제시되었다(Evans, Li, ＆ Whipple,

2013; Rutter, 1979). 누적위험모델은 하나의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것에 비해 다수의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연구결과에 착안하여(Rutter,

1979, 1981; Sameroff, Seifer, & McDonough,

2004; Sameroff, 2006), 개인이 경험한 위험요인의

수가 이후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주요 인자라고

주장한다(Evans, 2004; Shonkoff, 2016). 누적위험

은 개인의 생태학적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

험요인의 수를 더한 값으로, 각각의 위험요인은

주로 개념적 또는 통계적 기준에 따라 이분화되

어 누적위험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합산된다

(Chang, Shelleby, Cheong, & Shaw, 2012;

Rutter, 1979). 누적위험모델은 각각의 위험요인들

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모델에 비해 측정오류가

낮다는 통계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Ettekal,

Eiden, Nickerson, & Schuetze, 2019), 아동청소년

의 정신건강 또한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Doan, Fuller-Rowell, & Evans, 2012; Hogye,

Lucassen, Jansen, Schuurmans, & Keizer, 2022;

Trentacosta, Hyde, Goodlett, & Shaw, 2013).

이러한 누적위험모델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Perkins와 Hartless(2002)는 청소년의 알코올

및 약물 사용, 학대 이력, 학교 환경의 질, 교외활

동 참여 등과 같은 자살생각에 대한 13가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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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예측요인을 누적위험모델로 통합하여, 누적위

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몇 가지 개별요인들은 다

른 개별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누적위험은 일관

적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였

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위험요인들(우울, 불안, 불면증 등)에 누적

위험모델을 적용한 종단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

가 관찰되었다(Ma et al., 2022). 국내 표본을 대

상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누적위험모델

을 제시한 박아란(2012)의 연구에서도 개인 내·외

적 위험요인들을 합산한 누적위험 점수가 청소년

의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김은희와 이은혜(2022)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경험한 불운한 경험의 수가 높아질 때마다 자해

및 자살시도를 보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짐을

보이며 개인이 경험한 위험요인의 누적이 자살행

동에 대한 주요한 예측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진 빈곤 관련 위험요인들을 ‘빈곤누적위험

(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으로 합산한

후,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의하

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몇몇 연구자들이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는 추후의 경제적 회복을 통해서도 쉽게 약

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빈곤과 자살 간의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여 개입의

표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Chan et al.,

2014; Hong, Knapp, & McGuire, 2011). 그러나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

다.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 중 하나로 긍정적 양육행동을 지

목하고자 하였다.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은 청소년의 자살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

다(Singh & Behmani, 2018). 부모에게 충분한 돌

봄을 받는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

소년에 비해 절반 이상 낮은 자살생각을 보였으

며(Toumbourou & Gregg, 2002), 어머니의 통제

는 청소년의 자살시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Donath, Graessel, Baier, Bleich, & Hillemacher,

2014).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큰 폭으로 상승시킨다고 알려진 무망

감(Hopelessness)을 낮춤으로써 청소년의 자살행

동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

시되었다(Li, Li, Wang, & Bao, 2016). 결정적으

로,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은

부모의 정신병리, 청소년의 정신병리,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영향을 모두 통제한 이후

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핵심적인 보호인자로 지목되었다(Boeninger,

Masyn, & Conger, 2013). 이러한 실증 연구결과

들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근거와 함께 해석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자살에 대한 대인관계적 심리

이론(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IPTS)은 좌

절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ness)과 지각된

짐스러움(perceived burdensomeness)을 자살행동

에 대한 주요 예측인자로 제시하는데(Joiner et

al., 2009), 긍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족 내에서 충분한 소속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

니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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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이 두 가지 위험요인을 경험할 가능성

을 낮출 수 있다(Cero & Sifers, 2013). 두 번째로,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적인 세 가

지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성

(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 충족되지 못

할 경우 자살행동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

할 위험이 높아지는데(Deci & Ryan, 2000), 긍정

적 양육행동은 세 가지 욕구가 쉽게 충족되도록

도움으로써 그러한 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Li, Li,

Wang, & Bao,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긍정적 양육행동이 두 변

수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빈곤과 자

녀의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역할을 검

증한 대부분의 기존 문헌들은 빈곤이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

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Trentacosta et

al., 2008; Wadsworth et al., 2016). 그러나,

Ruberry, Klein, Kiff, Thompson와 Lengua(2018)

은 빈곤누적위험과 양육, 아동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가 약한 수준으로 보고되어왔음을 지적하며,

빈곤 환경이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초

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빈

곤이 야기하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에도 불구

하고 부모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유지한다면, 빈곤

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Forgatch & Patterson, 2010).

Ruberry 등(2018)은 빈곤누적위험과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 간의 정적 관계를 긍정적 양육행동이

완충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며 이러한 가능

성을 지지하였다. 자녀의 정신건강에 대한 양육행

동의 영향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Ho, Bluestein, & Jenkins,

2008), Lee, Huang과 Chen(2020)이 대만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긍정적 양육행동

이 가구의 빈곤과 청소년의 우울의 관계를 조절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에서도 긍정적 양육

행동이 빈곤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절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긍정적 양육행동(positive parenting)은 정서

적 지지, 일관성, 합리적 설명 및 한계 설정 등

다양한 양육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인데(Barber,

Stolz, Olsen, Collins, & Burchinal, 2005; Seay,

Freysteinson, & McFarlane, 2014), 긍정적 양육

행동과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

행연구들은 연구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육행

동에 초점을 맞춰왔다(Ruberry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관여(involvement)

및 감독(monitoring)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모의 관여는 청소년 자살행동의 강력한 보호요

인으로 관찰되어 왔으며(Flouri & Buchanan,

2002),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서도 부모의 관여는 청소년 자녀의 자살행동과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ng,

La Salle, Wu, & Liu, 2021). 이처럼 부모의 관여

는 지지적인 가정환경을 구축하여 긍정적인 정서

발달을 촉진하고,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위험을 낮

출 수 있다(Holloway & Jonas, 2016; Morin,

Bradshaw, & Berg, 2015). 부모의 감독 또한 청

소년 자녀의 자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

로 보고되어 왔는데(Kim, Quinn, & Moon, 2021;

King et al., 2001),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대한 부

모의 적절한 감독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개방적이

고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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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자살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Hamza &　Willoughby,

2011; Stattin & Kerr, 2000). 또한 Bridge,

Goldstein과 Brent(2006)가 자녀가 후기 청소년기

에 접어들면 청소년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감독

이 점차 느슨해지기 때문에 자녀의 자살위험이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을 고려하면,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자면, 빈곤은 청소년 자살생각의 위험요

인으로 제안되어왔으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

를 검증한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으며(Burrows & Laflamme, 2010), 청소년의 자

살생각에 대한 연구들은 임상군을 위주로 수행되

어 왔다(Rubenstein et al., 1989). 또한 빈곤과 자

살행동의 관계에 대해 몇몇 연구들은 혼재된 결

과를 보이는데, 이는 빈곤을 소득 수준으로만 측

정하여 빈곤의 다차원적이고 누적적인 특성을 반

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전체 인구 기반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빈곤한 가정환경에 집중

되어있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누적위험모델을

통해 합산한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빈곤누적위험

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정적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

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

절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

과 같다.

가설 1.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

의하게 예측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빈곤

누적위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살

생각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

치는 영향을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긍정

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정적 관계가 약

화될 것이다.

방 법

연구참가자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실시된 7차년도 한국

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에 참

여한 521명의 청소년들 중 설문에 끝까지 답하지

못한 14명의 참여자를 제외하고, 분석에 포함된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에 비해 극단적으로 높은

가구소득을 보이며 가구소득의 단변량 정규성 가

정을 위배시킴으로써 회귀분석의 신뢰성을 위협

하고 있는 한 명의 참여자를 제외하여 16~19세의

청소년 총 506명(여성 245명, 남성 261명)의 자료

를 분석하였다(Mage=17.84, SDage=0.90). 본 연구에

서는 후기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어린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을 더 많이 보고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Bridge et al., 2015), 후기 청소년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전체 자료 중 후기 청소년 표본이 포함된 자료는

2012년에 수집된 7차 자료와 2021년에 수집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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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자료로 두 가지였는데, 16차 자료는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청소년의 비율이 7차 자료에 비해

현저히 작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COVID-19

팬데믹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빈곤누적

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

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

에서는 7차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남성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은 약 17.86세, 여성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은 약 17.83세로 거의 동일

한 양상을 보였다. 총 506명의 청소년들 중 490명

이 측정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11명

이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으며, 4명은 휴

학 중에 있었다.

또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주가 응답한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저소득층 가구를 일반 가구와 동일한 비율로 추

출하여 표본을 구성하기 때문에 빈곤이 자살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

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내 전 지역에

서 균등하게 표집이 이루어져 전체 인구를 대표

할 수 있다.

측정 도구

가구소득. 가구소득으로 가구의 당해 연도 가

처분소득이 사용되었다. 가처분소득은 가구의 근

로소득 및 종합소득 등을 합산한 전체적인 수입

에서 세금, 대출이자, 임대료 등의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측정되었으며, 단순 소득에 비해 가구

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는 장

점이 있다(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2005).

빈곤누적위험(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누적위험모델을 적용한 심리학 분야의 선

행연구에서 빈곤과 함께 다뤄진 바가 있음과 동

시에 본 연구에 사용된 7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

사 데이터에 포함되어있는 네 가지 변인(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주의 직업, 주거적절성, 가족갈등)

이 빈곤누적위험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선정되었

다. 각 변인에 대한 가구주의 응답을 바탕으로 빈

곤누적위험이 산출되었다. 각 변인에 따른 위험

유무의 분포 실태를 파악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은 최종

학력에 대한 응답(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을 바탕으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0점, 고

등학교 졸업 이하일 경우 1점이 배정되었다.

가구주의 직업. 가구주의 직업의 경우, 가구

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대한 응답(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

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근무자, 고용

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을 바탕으로 가구주가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에 속할 경우 0점, 그 외에 해당

될 경우 1점이 배당되었다.

주거 적절성. 주거 적절성의 경우 현재 거주

하는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이 최저주거기준

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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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평가를 기반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0점, 네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열악하다고 응답

한 경우 1점이 배정되었다.

가족 갈등. 가족 갈등의 경우 갈등의 빈도, 갈

등 시 행동 양상 등에 대한 가구주의 응답이 측

정되었다.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

빈곤누적위험 N(%)

0 118(23.3%)

1 234(46.2%)

2 101(20.0%)

3 47(9.3%)

4 6(1.2%)

가구주의 교육수준

고위험집단(69.6%)

무학 21(4.2%)

초등학교 51(10.1%)

중학교 52(10.3%)

고등학교 228(45.1%)

저위험집단(30.4%)

전문대학 47(9.3%)

대학교 96(19.0%)

대학원 석사 10(2.0%)

대학원 박사 1(0.2%)

가구주의 직업

고위험집단(44.3%)

임시직 임금근로자 75(14.8%)

일용직 임금근로자 51(10.1%)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3(0.6%)

무급가족종사자 7(1.4%)

실업자(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5(1.0%)

비경제 활동인구 83(16.4%)

저위험집단(55.7%)

상용직 임금근로자 164(32.4%)

고용주 35(6.9%)

자영업자 83(16.4%)

주거 적절성

고위험집단(최저주거기준 한 가지 이상 미충족) 96(19.0%)

저위험집단(최저주거기준 네 가지 모두 충족) 410(81.0%)

가족 갈등

고위험집단(가족갈등 합산 점수 상위 25%) 82(16.2%)

저위험집단(가족갈등 합산 점수 하위 75%) 424(83.8%)

표 1. 빈곤누적위험 하위요인 및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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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로 평정되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갈등이 높다. 각 문항에 4나 5로

응답한 경우를 1점, 그 이하로 응답한 경우를 0점

으로 코딩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제

3사분위수 미만에 속하는 경우 0점, 그 외에 1점

이 배정되었다.

빈곤누적위험 점수 산출. 상기한 네 가지 변

인을 위험도 유무에 따라 0 혹은 1으로 이분화한

후 합산하여 빈곤누적위험 점수를 산출하였다. 누

적위험점수의 범위는 0-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경험하는 빈곤 관련 누적위험의 수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Reynolds(1988)가 개발한 자살생각 질문지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 문항 중

서울아동패널(2011)에서 선별한 6개 문항이 사용

되었다(예: “자살을 할까 생각했다”). 각 문항은

자살과 관련한 생각(수단, 시기 등)의 빈도를 측

정하며, 7점 리커트 척도(0점 ‘전혀 없다,’; 6점 ‘거

의 매일’)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936이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청소년이 지각한 부

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아동

패널(2005)에서 개발한 8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 4문항(예: “부모님과 나는 학교생활이

나 친구에 대해 대화한다.”)과 생활 전반에 걸쳐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정도 4문항(예: “부모님은

내가 집에 없을 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을 측정하며,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항상 그렇다’)로 평정된

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16

이었다.

자료 분석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

하기 위해 주요 연구 변인의 단변량 왜도값 및

첨도값을 산출하였다(Finney & DiStefano, 2006).

다음으로 주요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주로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

에 비해 자살생각을 더 많이 보인다는 국내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Park, Schepp, Jang, & Koo,

2006),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자살생각 수준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별

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이 수행되었다. 또한 가

구소득은 자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Pan, Stewart, & Chang, 2013;

Zhang, McKeown, Hussey, Thompson, &

Woods, 2005), 이러한 가구소득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Hayes(2018)가 제시한

PROCESS macro 4.1의 Model 1을 사용하여 빈

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긍

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청소년

의 자살생각에 대한 빈곤누적위험과 긍정적 양육

행동 각각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해석하기 위해

두 예측변수는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되었다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 979 -

(Hayes, 2018). 이후 빈곤누적위험과 긍정적 양육

행동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단순기울기 차이검정

(simple slopes difference test)을 수행하였다.

결 과

정상성 검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이 단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구소득, 빈곤누적위험, 긍정적 양육행동 및 자살

생각의 단변량 왜도값과 첨도값이 산출되었다. 분

석 결과, 자살생각의 단변량 왜도값이 3.437, 단변

량 첨도값이 15.568로 나타나 단변량 정규성을 가

정하기 위한 Kline(2010)의 기준(왜도 절대값 3

미만, 첨도 절대값 1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규성의 위반은 자살

생각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종종 보고된 바

있는데(Millner, Lee, & Nock, 2017; Tucker,

O’Connor, & Wingate, 2016), 본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에 대한 단변량 정규성을 가정하기 위한 선

행연구의 방법에 따라 자살생각 점수에 1을 더하

여 자연로그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로그변환

(logarithmic transformation)은 분석할 데이터의

분포가 다소 편향되어 있을 때,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 중 하나인 정규성 가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Feng, Wang, Lu, & Tu, 2013). 로

그변환한 자살생각의 단변량 왜도값은 1.210, 단변

량 첨도값은 0.102로 나타나 단변량 정규성 가정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기술통계와 주요 변인 간 상관이 표 2에 제시

되었다. 분석 결과 청소년은 평균적으로 약 1개

이상의 빈곤 관련 위험요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평균적인 자살생각 점수는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약 30%의 청소년이 한

번 이상 자살에 대해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독립

변수인 빈곤누적위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r=.094, p<.05, 조절변수인 긍정적 양육행동과 유

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r=-.162, p<.01, 가구

소득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r=.018, ns.

1 2 3 4

1. 가구소득 1 -.393** .179** .018

2. 빈곤누적위험 1 -.268** .094*

3. 긍정적 양육행동 1 -.162**

4. 청소년의 자살생각 1

평균 4712.831 1.187 12.340 0.587

표준편차 2940.544 0.937 4.242 0.903

주. 가구소득의 단위는 만 원이며, 연소득 기준임. 청소년의 자살생각 점수는 로그 변환됨.
*p<.05, **p<.01.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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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 빈곤누적위험은 조절변수인 긍정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r=-.268,

p<.01. 가구소득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393, p<.01. 마지막으로 긍정적 양육행동과 가

구소득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179, p<.01.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정

주요 변수들에 대한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정이 수행되었다(표 3).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

에 비해 평균 자살생각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

고(t=-3.311, p<.01), 평균 긍정적 양육행동 점수

또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2.290,

p<.05).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관계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

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때 가구소득과 성

별이 통제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빈곤누

적위험은 성별과 가구소득을 통제한 이후에도 청

성별 평균 표준편차 df t 값

가구소득
남성 4780.918 2761.054

504 -0.386
여성 4640.299 3124.497

빈곤누적위험
남성 1.134 0.937

504 -1.448
여성 1.244 0.935

긍정적 양육행동
남성 11.923 4.345

504 -2.290*

여성 12.784 4.091

청소년의 자살생각
남성 0.458 0.802

504 -3.311**

여성 0.724 0.983

주. 가구소득의 단위는 만 원이며, 연소득 기준임. 청소년의 자살생각 점수는 로그 변환됨.
*p<.05, **p<.01.

표 3. 주요 변수들의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단계 예측변수 β B R2 △R2

1
성별 .147** 0.266**

.022** .021**

가구소득 .021 >0.000

2

성별 .142** 0.256**

.033** .011**가구소득 .065 >0.000

빈곤누적위험 .112* 0.108*

주. 청소년의 자살생각 점수는 로그 변환됨.
*p<.05, **p<.01.

표 4.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가구소득과 빈곤누적위험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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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β=.112, p<.05. 그러나 가구소득은 청소년

의 자살생각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β=.065, ns.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여 빈곤누적

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5에 제

예측변수
청소년의 자살생각

B SEB 95% LLCI 95% ULCI R2

성별 0.298*** 0.079 0.143 0.453

.068***

가구소득 >0.000 >0.000 >0.000 >0.000

빈곤누적위험(A) 0.054 0.047 -0.038 0.146

긍정적 양육행동(B) -0.035*** 0.010 -0.054 -0.016

A×B -0.019* 0.009 -0.038 -0.001

주.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로그 변환됨. 빈곤누적위험과 양육행동은 평균중심화됨.
*p<.05, **p<.01, ***p<.001.

표 5.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그림 1. 빈곤누적위험과 긍정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주.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로그 변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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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빈

곤누적위험의 주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았으나, B=0.054, 95% CI=[-0.038,

0.146], 긍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유의한 주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B=-0.035, 95％ CI=[-0.054, -0.016]. 또한 청소년

의 자살생각에 대한 빈곤누적위험과 긍정적 양육

행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019, 95% CI=[-0.038, -0.001]. 그림 1을 통

해 제시한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긍정적 양육행

동이 낮을 때에는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B=0.137, p<.05,

긍정적 양육행동이 평균 수준이거나 높을 때는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B=0.041, ns, B=-0.016, ns.

논 의

본 연구는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빈곤 관련 위험요인들에 누적위험

모델을 적용하여 합산한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

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빈곤누적

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

정적 양육행동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주의 교

육수준 및 직업 상태, 주거 적절성, 가족 갈등, 청

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측정한 7차년도 한국복지패

널조사 및 아동부가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한

국복지패널데이터는 가구의 소득빈곤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으며, 빈

곤층에 속한 가구를 과대표집하는 특성이 있어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잘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빈곤누적위험이 청소년의 자살생

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는 빈곤이 개인의 발달의 여러 영

역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개인을

정서적으로 소진시키고,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

는 능력 또한 저하시켜 결국 정신건강의 심각한

악화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이론과 유사한 맥락이

다(Rehkopf & Buka, 2006; Wadsworth et al.,

2016). 또한 이는 빈곤한 환경에 속한 개인이 그

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더 많은 자살생각 및 자

살시도를 보이고, 결국 자살로 인한 죽음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

치한다(Thompson, Alonzo, Hu, & Hasin, 2017;

Yoon, Noh, Han, Jung-Choi, & Khang, 2015). 이

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성별과

가구소득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하였는

데, 예상과 달리 가구소득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성인기 이후 개인

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개인의 생애

전반에 대한 소득의 영향이 상승하지만(Thomson

et al., 2022),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가구

의 소득에 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적 위험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

다(Yoshikawa, Aber, & Beardslee, 2012). 실제로

국내에서도 청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소득과 자살생각 간의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어 온 반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자살행

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비일관적인 양

상을 보인다(Raschke, Mohsenpour, Aschent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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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her, & Wrona, 2022; Shin et al., 2009). 본

연구결과는 빈곤을 소득으로만 측정하는 기존방

식이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혼재된

결과의 원인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에 힘

을 싣는다(Iemmi et al., 2016; Peverill et al.,

2021). 또한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결과라고 주장한 선행연구들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심미영, 김교헌, 2005). 본 연구는 단순히 낮

은 소득으로 대표된 빈곤의 다차원적 효과에서

소득의 효과를 분리하고 다양한 빈곤 관련 위험

요인을 누적위험모델을 통해 구성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누적위험모델이 빈곤을 측

정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논의

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누적위험모델

은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누

적위험모델은 누적위험에 포함되는 모든 위험요

인이 개인에게 동등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Evans, Li, & Whipple, 2013), 최근 연

구에서는 개인이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발달

적 시기와 맥락에 따라 위험요인의 영향이 다르

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Ellis,

Sheridan, Belsky, & McLaughlin, 2022). 둘째, 개

인이 경험한 위험요인의 심각도 수준에 따라 자

살생각에 대한 각 위험요인의 영향은 다를 수 있

지만, 누적위험모델은 개인이 경험한 위험요인의

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도

수준은 고려하지 못한다. 자살에 대한 보다 효과

적인 예방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빈곤 관련 위

험요인들을 단순히 탐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인

이 생애 전반에서 이러한 빈곤 관련 위험요인들

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해

야 하며(Iemmi et al., 2016), 추후 연구에서는 이

러한 연구를 통해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인, 새로

운 방식으로 측정한 빈곤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

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빈곤은 자살생각에 대한 유일한 위험요인

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자살 문헌에서 다소 간과되어 온 환경적 위

험요인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빈곤과 자살생

각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자살생

각은 낮은 자아존중감, 충동성 등과 같은 개인 내

적 요인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안세영,

최보영, 김종학, 2015; 최인재, 2014), 이러한 개인

내적 요인은 발달 과정에 거쳐 환경적 위험요인

들과 상호작용하여 자살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Wan et al., 2019). 정신병리에 대한 다

양한 차원의 위험요인들(행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

하는 것이 정신병리에 대한 발전된 이해를 위해

권장되고 있는바(Morris et al., 2022), 후속 연구

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개인 내적 특성과

발달 구간에 걸쳐 어떤 양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살위험을 높이는지에 대한 기제에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정

적 관계를 긍정적 양육행동이 완충적으로 조절하

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2가 지지되었다. 긍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양육과 청소년의 자살행동의 관

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지지된 바 있

다(Singh & Behmani, 2018). 부모의 관여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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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청소년 자녀의 정서 및 행동상의 변화

를 빠르게 알아차리도록 도움으로써 자녀의 자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Morin et

al., 2015), 부모의 감독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

소통을 촉진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정신병리가 자

살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Fosco,

Stormshak, Dishion, & Winter, 2012; Moon,

Kim, & Parrish, 2020).

이처럼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경감하는 것으로

알려진 긍정적 양육행동은 빈곤과 청소년의 자살

생각 간의 관계 또한 완충적으로 조절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자살행동의 유의한

예측인자들 중 하나인 우울 증상과 청소년의 자

살행동 간의 정적 관계가 높은 수준의 긍정적 양

육행동에 의해 약화된 것을 발견한 선행연구

(Greening, Stoppelbein, & Luebbe, 2010)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낮은 가구소득, 부모

의 이혼 및 별거,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아동기 역경과 아동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검증한 Yamaoka와 Bard(2019)의 연

구에서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아동기 역경의 영향을 큰 폭으로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uberry 등

(2018)은 빈곤누적위험과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정신건강 간의 상관계수가 높지 않게 보고되어왔

음을 언급하며 빈곤누적위험과 아동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조절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빈곤누적

위험과 긍정적 양육행동,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상관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

은 수준의 상관은 가구의 위험요인을 합산하여

구성한 누적위험과 아동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서 양육행동의 역할을 검증한 Trentacosta 등

(2008)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빈곤과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통합적으

로 살펴본 기존 선행연구는 빈곤이 부모의 양육

행동의 질을 악화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

에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하며 양육행동의 매개효

과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으나(Wadsworth et al.,

2016), 본 연구는 빈곤 환경에서도 부모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빈곤이 청소년

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수 있음을

밝히며 양육행동의 조절효과에 주목해볼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

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였으나, 양

육행동은 단순히 부모의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caramella, Sohr-Preston, Mirabile, Robinson,

& Callahan, 2008; 장혜인, 2015). 청소년의 내면

화 증상과 양육행동 간의 상호작용은 선행연구

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어왔다(Buist, Dekovic,

Meeus, & Van Aken, 2004; Fanti, Heinrich,

Brookmeyer, & Kuperminc, 2008). 또한 우울은

빈곤 청소년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

이며 자살생각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Dashiff, DiMicco, Myers, &

Sheppard, 2009; 심미영, 김교헌, 2005), Fotti,

Katz, Afifi와 Cox(200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정적으로 상호작용

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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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고려하여 종단 자료를 통해 본 연구결과

를 재검증함으로써 빈곤 환경에서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

을 주고받는지를 직접적으로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

향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

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

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어린 청소년들에 비해 자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16~19세 청소

년들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나(Bridge et al., 2015),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은 청

소년이 만 12~13세일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난 바 있다(King, Vidourek, Yockey, &

Merianos, 2018). 후기 청소년들에게서도 양육행

동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는 유의하였고(King,

Vidourek, Yockey, & Merianos, 2018), 후기 청소

년 표본을 사용한 연구에서 긍정적 양육행동이

가구의 빈곤과 청소년의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는 것을 미루어볼

때 후기 청소년기에서도 양육행동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Lee, Huang, & Chen,

2020). 그러나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양육행동

의 효과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

므로, 후속 연구에서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양육

행동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지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본다면 개입의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2020년 기준 청소년 자살자는 957명으로 2017년

대비 약 33%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보건복지부,

2022).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대한 예방적 개입 및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Bantjes et al., 2016; Burrows

& Laflamme, 2010). 자살행동에 대한 고위험 집

단을 조기에 규명하여 개입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은 자살 예방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략인데(De

Leo, 2002),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빈곤 수준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에 유의한 정

적 관계가 있음을 밝히며 빈곤 가구에 속한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을 스크리닝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경감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이때 가구소득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청소년이 생활환경에서 노

출되는 빈곤 관련 위험요인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자살 고위험군 규명에 효과적일 것이다. 그

러나 경제적 불평등 감소를 자살 예방을 위한 주

요 전략으로 간주한 국가는 매우 드문 실정이고

(Platt, 2011), 국내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은 자살률

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될 뿐 빈

곤 환경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우선적인 자살위

험 스크리닝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자살행

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 입안을 위해 고려된 바

가 거의 없다(보건복지부, 2022). 청소년 자살 예

방을 위해 국내에서는 24시간 응대가 가능한 전

화상담 및 사이버상담을 제공하고, 자살 고위험군

을 대상으로 정서조절 증진 프로그램 등을 실시

하고 있지만, 인력 및 대처능력 부족의 문제가 꾸

준히 지적되고 있다(서고운, 2021).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국내에서는 빈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

살위험에 대한 스크리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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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빈곤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보다 효과적

으로 경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빈곤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은 경제적 지원으로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없으

며(Chan et al., 2014; Hong et al., 2011), 빈곤한

환경에 속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또한 빈곤 가정의 자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인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정책

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녀의 정신건강

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Wadsworth et al., 2016). 본 연구는 빈곤누적

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대한 긍

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빈곤 청소

년의 자살생각에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빈곤한 가구의 부모에게

아동 중심적인 양육행동을 교육함으로써 안정적

인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을 돕는 개입 프로

그램이 빈곤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에 큰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국외연구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

어왔으나, 국내에서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증진하

는데 초점이 맞춰진 개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Brotman et al., 2011; 정교영, 신희천,

2011). 본 연구결과는 빈곤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증진

하는 개입 프로그램을 사회 전체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빈곤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경감하기 위한 양육

행동 증진 프로그램의 좋은 예시들 중 하나로

P-CARE가 있다. P-CARE는 국외에서 청소년 자

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된 양육행동 증진

프로그램으로, 사회 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 동기강화면담(motivational interviewing),

사회적 지지 및 기술 습득 이론(skills acquisition

theory) 등을 기반하고 있다(Hooven, 2013).

P-CARE는 총 두 번, 90분 분량의 가정방문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방문은 자녀가 자살과 관련된

신호를 보내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접근 방식

을 부모가 직접 고안하게 한 후, 접근 방식에 대

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에게 ‘적극적 듣기(active

listening)’ 등의 의사소통 전략을 교육하고, 자녀

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 부모가 도울 의지가 있다

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두 번째 방

문은 첫 번째 방문으로부터 약 2주 후에 진행되

며,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상태를 보다 기민하게

인지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한다. 두 번의 가정방문이 종료되고 2.5개월

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는 프로그램을

통해 배웠던 기술들을 상기시키고, 자녀가 보고하

는 심리적 문제에 부모가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를 받는

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심리적 고통에 온정

적 태도로 관여하고, 자녀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자녀의 일상생활을 적절히 감독

할 수 있게 된다.

P-CARE는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방문 횟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상

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빈곤 가구의 부모

들에게 적용하기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빈

곤한 부모의 불규칙적인 근무시간 등으로 인해

가정 방문이 어렵다면, 이러한 P-CARE를 온라인

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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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분석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양육행동 증

진 프로그램 또한 자녀의 문제 행동과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는데(Spencer,

Topham, & King, 2020), 이러한 온라인 프로그램

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보다 상대적

으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고, 참가에 필요한 비

용도 적기 때문에 빈곤 가구의 부모도 쉽게 참여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

가 자녀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가족환경

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

져 있으나(Hooven, 2013), 국내에서는 자녀의 자

살위험을 낮추기 위해 개발된 부모의 양육행동

증진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빈곤 청소년의 자살생각

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양육행동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성

을 검증함으로써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

로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측정

도구의 선정에 있어 일부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

로,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및 불안정한 고

용 상태가 제안되었으나(Lewinsohn et al., 1994;

Zhai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교육

수준 및 고용 상태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청소년

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고용 상태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Kim, Kim,

Yoo, & Ryu, 2019),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고용 상태를 각각 측정하

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면면접조사에서는 사회적 바

람직성(social desirability)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을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자료를 수집

할 필요가 있다(Nock et al., 2008a). 둘째, 빈곤의

수준 및 차원,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자살생

각은 모두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변

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본 연구는 2012년에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결과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

근 COVID-19 팬데믹 이후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자살위험이 증대됨과 동시에 빈곤층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도 함께 상승했음을 고려

하면 COVID-19 팬데믹이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

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이 있기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Patel et al., 2020),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기

적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결과를 반복검증하고

COVID-19 팬데믹이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

살생각에 미친 영향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셋

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변

수들의 선후 관계를 확신하기 어렵다. 빈곤 환경

이 얼마나 만성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따라 청소년

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Dashiff et al., 2009), 추후 연구에서

는 종단 설계를 통해 빈곤이 청소년의 자살생각

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하여,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

계에 대한 긍정적 양육행동의 조절효과가 시간이

흘러도 유지되는지, 혹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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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지를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이후 청소년이 성인이 된

시점의 빈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

증하여 빈곤의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양상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빈곤을

경험하는 청소년 다수를 대상으로 빈곤의 다차원

적 및 누적적 특성을 반영한 빈곤누적위험과 청

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관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의 역할을 함께 규명한 초기의 시도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특히 빈곤의 다차원 요인의

역할을 엄정하게 확인하기 위해 소득을 통제변인

으로 포함하여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나 지역

의 빈곤 수준과 자살률 간의 관계를 관찰한 기존

의 관련 선행연구와 달리(Bantjes et al., 2016;

Iemmi et al., 2016), 개인적 수준의 빈곤과 자살생

각 간의 관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구별된다. 나아가 빈곤누적위험과 청소년의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긍정적 양육행동이 완충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빈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개입하기 위한 효과적인 표

적을 제시하였다는 임상적 함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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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amined whether 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a composite measure of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overty, predicts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and whether positive

parenting style moderates this relationship. We used the 7th wave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study

involved personal interviews with 506 adolescents (245 females, 261 males) and their families. The

head of the household provided information on the householders’ educational attainment,

occupational status, housing quality, and family conflicts, which were used to develop the

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measure. The adolescents provided information on their suicidal

ideation and perception of their parents’ parenting style.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d Process Macro demonstrated a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and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dditionally, we found that positive parenting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and suicidal ideation.

Specifically, we found that adolescents who perceived low levels of positive parenting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suicidal ideation. Our findings have clinical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and

early identification and prevention of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Keywords: poverty, poverty-related cumulative risk, suicidal ideation, parenting behavior,

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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